무엇을 기도할까 를 읽고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드리는 습관이 생겼다. 

기도는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제자들은 역력히 알 수 있었고 억지로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깊게 관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주기도문과 나의 기도는 별개라고만 생각 했었다. 

이 글을 통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눈을 크게 뜨고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갔다. 

넓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 안겨서 하나님께 모든 말을 할 때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 

“아바 아버지” 의 뜻이 “아빠”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정감 어린 단어 인가… 매일 “아버지”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우리는 기도를 급할 때 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다. 

그동안 나의 기도생활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기도였다. 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에는 내가 해야 할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생활을 하며 

셋째, 말씀에 순종하며 

넷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생활을 최우선에 두고 

다섯째,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기도문을 할 때 마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말이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 기도이며 양심에 가책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 

위의 원리를 토대로 계속 노력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내가 걱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 훈련생의 노트에서-

